
‘A등급’꺠서건창불운 꺞‘B등급’최재훈행운
FA등급제도입2년째…잡으려는구단-‘운신의폭’넓히려는선수 ‘치열한머리싸움’

예비 FA는 물론 1∼2년 뒤 그 자격을 얻는 선수들까지 스토브리그에서 치열한 머리싸움을 펼치게 됐다. FA 등급제가 낳은 풍경이다. 연봉 자진삭감까지 했던 서건창(왼쪽)은 트레이드 이적으로
A등급이 됐고, 포수 최대어로 꼽히는 최재훈은 B등급이 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. 스포츠동아D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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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플릭스 TV쇼 1위 ‘지옥’이 대단한 이유

24일 플릭스패트롤은 한국드라마 ‘지옥’이 23일 기준
넷플릭스의 ‘전 세계 가장 많이 본 TV쇼(프로그램)’ 1위
에 올랐다고 밝혔다. 19일 190개국에서 공개된 ‘지옥’은
‘많이 본 콘텐츠’ 순위를 공개하는 90개국 가운데 36개국
에서 1위였다.

플릭스패트롤은 넷플릭스를 비롯해 HBO, 디즈니+(플
러스) 등 글로벌 OTT(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)
콘텐츠 순위를 매일 산정, 발표하는 사이트이다. 각 OTT
의 국가별 자체 순위에 1위 10점, 2위 9점, 3위 8점… 순
으로 점수를 줘 이를 합산해 세계 랭킹을 내놓는다. ‘지
옥’은 786점으로, 2위인 미국 애니메이션 ‘아케인’의
645점을 앞질렀다. 하지만 이는 “실제 시청수가 아니”라
고 사이트는 밝히고 있다.

이런 점에서 24일 넷플릭스가 내놓은 순위는 ‘지옥’의
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한다. 넷플릭스는 ‘지옥’이 글로벌
톱10의 ‘비영어 TV’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. 15일
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각 콘텐츠의 시청 시간을 집
계한 결과로, ‘지옥’은 공개 이후 3일 동안 4348만 시간을
기록했다. 2위인 콜롬비아 드라마 ‘더 퀸 오브 플로’의
3864만 시간보다 484만 시간 많다. 또 영어권 1위인 ‘아
케인’의 3842만 시간도 뛰어넘었다.

이는 넷플릭의 ‘공식 발표’라는 점 말고도 시청 시간을
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시청 규모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
의가 있다. 넷플릭스는 이전까지 ‘최소 2분 이상 시청한
가입자수’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했지만 실제 시청 규모
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시각을 모았다.

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5시(한
국시간) 작품별 콘텐츠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전 주 월∼
일요일 한 주 동안 전 세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
영화와 TV 부문 작품을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나눠
10편씩 공개하기로 했다. 또 작품 공개 이후 첫 28일 동안
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글로벌 톱10도 내놓는다. 미국 유
력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“소비자, 투자자, 제작사에 대
한 넷플릭스의 정보 제공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
에 대한 대응”이라고 썼다．

이에 따라 ‘지옥’의 전 세계 1위는 그만큼 가시적인 인
기를 보여준다. 미국 CNN은 ‘지옥’이 “시청자를 사로잡
는 새로운 ‘오징어게임’이다”고 보도했다. 이어 “올해 한
국드라마가 끝내준다(South Korean dramas are killin
g it this year)”고 밝혔다. 실제로 이날 넷플릭스는 ‘지
옥’과 함께 ‘오징어게임’(3위), ‘연모’(4위), ‘갯마을 차차
차’(6위)도 글로벌 톱10에 들었다고 발표했다.

윤여수 기자 tadada@donga.com

글로벌 OTT 순위산정하는 ‘플릭스패트롤’
지옥786점 1위·미애니 ‘아케인’ 645점 2위
CNN꺠“시청자사로잡는새로운오징어게임”

전세계서가장많이본 ‘지옥’
3일간4348만시간꺠시청 ‘1위’

유아인 주연 ‘지옥’의 한 장면. 명실상부한 ‘글로벌 1위’이다.
사진제공｜넷플릭스.

스토브리그의 최대 관심사는 프리에이전트(FA) 시장
이다.외국인선수영입,트레이드등의다른굵직한이슈
들도FA들의행선지만큼관심을끌진못한다.올겨울부
터는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추가됐다. FA를 1∼2년
앞둔 이들의 연봉협상 결과다. FA 등급제 도입으로 ‘예
비 FA 프리미엄’은 사라지고, 구단과 선수들의 치열한
머리싸움이펼쳐지고있다.

KBO는 22일 2022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.
지난해처음도입된등급제는올해부터치열한머리싸움
의 경연장이 됐다. A등급은 ‘최대어’로 꼽히는 나성범,
김재환,박건우등5명이다. B등급은9명이다.눈에띄는
이름은A등급서건창(32)과B등급최재훈(32)이다.

이 둘은 나란히 이번에 처음 FA 자격을 얻었다. 20대
중반부터 리그 대표 선수로 발돋움했고 꾸준히 경기에
나서연봉을올려왔음을고려하면A등급이당연했다.신

규 FA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연봉 순위를 기준으로 A등
급은 구단 내 1∼3위, 리그 전체 1∼30위를 모두 충족해
야 한다. B등급은 구단 내 4∼10위, 리그 전체 31∼60위
에만해당된다.

서건창의 경우 올 시즌 연봉을 전 소속팀 키움 히어로
즈와 계약했다. 지난해 3억5000만 원을 수령했던 그는
1억2500만원 삭감된 2억2500만원에도장을찍었다. 선
수 측에서 원한 삭감이었다. 프로는 연봉으로 자신의 가
치를인정받는데,자진해서연봉삭감을얘기하는자체가
초유의 일이었다. FA 이적 시 원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
이A등급보다적은B등급을노렸기때문이다.

하지만전반기를마친뒤LG트윈스로이적하면서모
든계산이어긋났다. LG의최근 3년연봉순위에선채은
성(3억1000만 원)에 이어 서건창(3억833만 원)이 2위다.
결국 A등급으로 분류됐다. 키움에 있었다면 박병호
(16억6667만 원)∼이정후(3억9000만 원)∼최원태(3억
1000만원) 등에밀려 3위권밖이돼B등급이됐을터다.
괜히연봉만스스로깎은꼴이됐다.

최재훈은약500만원차이로A등급을받지못했다.팀
내에선최근3년평균연봉순위3위안에포함됐지만,리

그전체에선30위권에들지못했다.B등급으로내려가면
서 선수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, 그를 잔류시
키고싶은한화로선난감한상황이됐다.

류지현LG감독은최근이천에서진행중인마무리캠
프에서 취재진과 만나 “타석에서 끈질기게 상대를 어렵
게 만드는 타자다. 필요한 선수”리고 밝혔고, 한화 관계
자역시 24일스포츠동아와통화에서 “등급을떠나최재
훈은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다.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”
이라고말했다.

과거엔예비FA들의연봉을고과기준보다높게주는
풍조가 지배적이었다. 보상금을 키우기 위해서였다. 하
지만 FA 등급제의 도입과 에이전트의 가세로 머리싸움
이 더욱 치열해졌다. 2023년 FA 자격을 얻을 이들도 올
겨울열심히주판알을튕길수밖에없다.

▶프로야구관련기사3·4면 최익래기자 ing17@donga.com

FA이적시새팀의보상부담줄이려
키움서1억2500만원깎았던서건창
LG선팀내연봉2위로A등급 ‘헛일’

한화서연봉랭킹 3위안에드는최재훈
적은금액차로전체30위못들어B등급
붙잡고싶은한화에겐난감한상황연출


